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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

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내용

을 삭제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을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1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을 지

원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구역 안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

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100%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, 이후 2

년간 50%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

○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,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나,

서울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

음. 부산 문현동의 경우, 2017년 1개 기업에 100만원의 법인세 감면

이후 조세 지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특례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실정

임.

○ 이처럼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

지났지만,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에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

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.

○ 반면 홍콩,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선진국은 서울과 달리 조세감

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.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대 25%,

소득세율은 45%이나, 홍콩은 각각 16.5%와 17%, 싱가포르는 17%

와 22%로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임.

○ 심지어 외국인 법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를 3~4%p 낮춰주

거나(홍콩),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5~10%p 할인해

주는(싱가포르)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.

○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“여의도 금융타운을 ‘

금융허브특구’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

여하겠다”고 공약한 바,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

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임.

○ 이에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

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‘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

를 제외한다’는 내용을 삭제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다가오

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

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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